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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낀점 

책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점이 인상깊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 소중함. 

그 중 첫번째가 앨런 튜링과 맥스 뉴먼 교수의 질긴 인연이다. 책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

에서 열린 뉴먼 교수의 강연에서 튜링은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논문을 착안해냈다고 한다. 그리

고 그 논문을 처음 읽은 사람도 뉴먼 교수였다. 그들의 운명과도 같은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

는다. 이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뉴먼과 튜링은 GC&CS라는 독일 해군 암호 해독 팀에서 함께하였

고, 맨체스터에서 튜링의 디자인을 구현하는 일에도 협업하게 된다. 튜링의 짧은 생애를 가장 오

래 함께한 인물 중 하나가 뉴먼인 것이다.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스승과 제자 간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다. 튜링이 논문을 

쓰고 뉴먼이 그것을 알아 봐주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튜링에 대해 모를 지도 모른다. 제자에게 

영감을 주는 강의를 해주고, 또 그의 뛰어난 성취를 인정해주는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튜링은 

분명 행운아이다. 그 덕분에 그는 역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튜

링과 뉴먼을 보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에는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고도 중요하지만 자신

의 사고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일 

아침 5분 꼭지로 나의 사고에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컴퓨터 과학의 세계”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

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연을 많이 맺어서 위대한 사고에 한발짝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

이 든다. 

컴퓨터 공학, 사고의 다양성. 

그리고 두번째로 인상깊었던 점은 알고리즘을 통밥(heuristic), 무작위, 건너풀기와 같은 직관

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학에 대해 사람들은 딱딱 들어맞아야 



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위와 같

은 기법들은 전혀 달랐다. 속도를 위하여 정확한 답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 답안을 내놓

거나,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입력을 넣어 비용 기복을 줄이고, 원래 알

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 답을 간접적으로 얻어내는 등 공학 특유의 엄격함과는 거

리가 먼 해결법들이었다. 

이러한 알고리즘 기법을 보면서, 컴퓨터 공학은 창의성과 직관성까지도 요구하는 학문임을 

깨달았다. 창의성과 직관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하면 보통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다. 그리고 공학을 위해 필요한 재능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수학적 문제를 엄정하게 풀어내

는 능력이나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위에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들

은 오히려 그 반대의 능력들을 요구하였다. 덜 정확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실용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타협하고 직관을 사용하는 모습이었다. 공학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학문에서 진정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능력을 함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뛰어난 공

학자가 되기 위해선 컴퓨터 공학을 넘어서 올-라운더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